
<마라도 고양이 가족 찾기 사진전> 소개 

2023년 3월 3일, 마라도에서 태어나 마라도에서 살던 고양이 45마리가

섬에 서식하는 천연기념물 뿔쇠오리 보호를 목적으로 마라도에서 반출되었습니다.

입양(1마리) 및 임시보호(7마리) 중인 고양이를 제외한 37마리의 고양이들은

현재 세계자연유산본부에서 마련한 임시 보호시설에서 지내고 있습니다.

제주지역문제해결플랫폼은 2023 실행의제 유기동물 없는 섬, 상생 제주 만들기 의

사업 일환으로 ‘마라도 고양이 입양 보내기 프로젝트’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.

그 중 마라도 고양이 가족 찾기 사진전 을 정책위원회 ‘국제평화재단’의 협조로

제주국제평화센터 1층에서 7월 25일부터 8월 25일까지 진행합니다.

(사진전은 8월 1일부터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 1층에서도 동시 진행 예정이며,

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.

사진전 공간 협조가 가능하신 기관 및 단체들은 연락 부탁드립니다.)

전시 중인 마라도 고양이들의 사진과 소개글을 공유합니다. 

정책위원회 여러분의 적극적인 홍보 부탁드립니다.

사     진 소    개

겁순이 (남/4~5살)

겁이 많아서 겁순이에오. 

숨숨집에 꼭꼭 숨어이써오. 그래도 간식은 조아!

아참, "나가~" 라는 한국말을 할 줄 이써요!

동물농장에 출연해야하나?

결이 (여/2~3살)

여기는 아직 낯설어오

빨리 나가고 싶어서 요리조리 와따가따해요 

그렇지만 봉사자엄마와는 마음이 잘 통해요

밖에 놀러오는 칭구들과 인사도 잘해오



곰이 (여/2~3살)

해먹 위에서 쉬는 걸 조아해오

간식은 좋은데 너무 훅 가까이 오며는 

무서우니까 살금살금 와주새오

나나 (여/2~3살)

가까이 오면 무섭지만 자주 보는 이모랑

봉사자언니들은 갠차나여. 

오독오독 스낵 마시써!

여기서 제일 예쁜 고양이? 나! 나! 나나!

나무 (남/2~3살)

케이지 안에 콕 숨어있다가

봉사자뉴나들이 가면 빼꼼 나와서 놀아오

얼굴 막 가까이 들이밀면 무서워요

그래도 해치지 않아! 천천히 친해지자냥!

네오 (여/2~3살)

옛날엔 만져주면 좋아서 막 얼굴도 부볐는데

요즘은 좀 귀차나요

그래도 봉사자 엄마가 걸어준

예쁜 목걸이는 내가 젤루 잘 어울릴 걸?

단이 (여/2~3살)

나는 조금 소심쟁이애오

구석 자리에 있어야 마음이 편안해

간식은 아무도 없을 때 모올래 먹어야 

더 맛난거 가타요



도도 (남/2~3살)

짧고 동그란 꼬리가 내 매력 포인트!

이름이 도도라서 아주 조금 도도해오

날 잡기는 힘들걸요

그래도 밖에서 우다다 놀이하는 건 죠아!

레오 (남/2~3살)

나는야 매력 넘치는 치즈냥이! 

케이지 밖에 나갈 쑤 이찌만 케이지 안이 편해옹

간식도 조아해옹. 아, 다이어트 해야 하는데!

루나 (남/4~5살)

몸집도 작고 눈도 똥글똥글 예쁘지만

이래봬도 나는 용감한 남자냥이다냥!

(사람은 아직 조금 무서운 건 비밀이에오)

루이 (남/2~3살)

나는 매력 만점 까만냥이, 루이애오 

키도 크고, 듬직해서 어딜 가든 존재감 뿜뿜!

마이웨이 스타일이지만 간식 주면 죠아해줄게  

리치 (남/2~3살)

나는 원래 좀 까칠한 편이었는데

봉사자엄마가 엄청 순해졌다고 말해써오

아직 사람이랑 친해지지는 않았지만

어쩐지 좋은 칭구가 될 수 있을 거 가타오  



모노 (여/2~3살)

이모도, 삼촌도, 언니도, 오빠도 죠아요. 

노는 것도 좋고, 부비부비도 너무너무 죠아요.

내가 마라도 고양이 중에 제일 인싸다냥!!!

모리 (여/2~3살)

모리는 사람보다 고양이가 더 편해오

다른 칭구 케이지 안에 붙어있으면 포그내

사람들이 싫지는 않지만 만지는 건 별로애오

바하 (남/2~3살)

바하는 작고 귀엽고 소중해

조금 무섭기는 한데 사람이 시른 건 아니애오.

간식 주면 잘 먹어오. 간식 맛이써!

보니 (남/2~3살)

나는 똑똑한 고양이! 봉사자엄마는 내가 

말귀를 잘 알아듣는대오

사람은 아직 조금 무섭지만 너무 궁금해오!

산이 (여/2~3살)

난 사람은 조금 무서워서 케이지 안이 편했는데

요즘은 슬금슬금 나들이도 나가요

그라고 맛있는 간식도 너무 조아요

맨날맨날 간식 주면 조케따



살구 (남/2~3살)

친구들이랑도 신나게 잘 놀고, 

봉사자엄마랑 술래잡기 하는 것도 넘 재미써요 

하지만 사실 내 MBTI가 I인건 비밀이다냥!

새봄 (남/2~3살)

나는 아직 여기는 조금 싫고 무서워오

하악질 조금 해도 이해해주새오

이 컨테이너에도 새봄이 빤니 오면 좋겠다

샤샤 (여/2~3살)

마라도 고양이 중에 내가 일등 애교쟁이!

머라고요? 일등 수다쟁이라고요?

그게 다 사람이 너무 죠아서 그래요!

송이 (여/2~3살)

송이는 작고 귀엽지! 우다다 발도 빨라오!

사람은 싫지 않은데 같이 노는 건 재미업서!

친구들이랑 노는 게 더 재미나요

신비 (남/2~3살)

얼굴도 둥글동글, 몸도 둥글둥글,

성격도 둥글둥글. 하지만 아직 만지는 건

별로인 거 가타요. 그래도 간식은 조아요



심바 (여/2~3살)

까만냥이 중에서도 제일 쪼꼬매서 인형 같대오

아직 조금 무섭기는 하지만 사람들 손길에

이제 조금 익숙해지려고 해오

내 진짜 가족 만나면 더 좋아질 거 가타요!

아름 (남/2~3살)

사람은 조금 무서운데 맨날 보는 봉사자엄마랑

자주 놀러오는 이모들은 이제 좀 편해오

그래도 마징가 귀는 어쩔 수 업서

얼큰이 (남/2~3살)

나는 얼굴이 큰 게 아니라 털이 찐 거라구요

눈을 살짝 다쳐서 눈물이 자꾸 나지만 

울보는 아니다냥!

따뜻한 햇빛에서 뒹굴 거리는 거 조아해오

엘리 (여/2~3살)

아가들하고 같이 여기에 와써요

아가들은 더 좋은 데로 보내써

하지만 씩씩하게 간식 잘 먹고 지내고 있지!

다리가 하나 없지만 우다다도 엄청 잘해오

요미 (여/2~3살)

처음엔 무서워서 하악질도 많이 했는데

이젠 조금 편해져써요. 우다다를 죠아해요

특히 봉사자엄마랑 하는 술래잡기 최고!



우주 (남/2~3살)

조금 겁쟁이이긴 하지만 자주 보는 이모,

누나들은 이제 조금 편해져써오

바깥 구경도 이제 슬슬 재밌어지고 이써요 

은비 (여/2~3살)

겁은 많은 편이지만 순둥이애오

만지려고 하면 귀가 자꾸 납작해지지만

해칠 마음은 없으니 안심해도 된다냥

지키미 (여/2~3살)

나는 이 구역 제일 날쌘돌이, 똘똘이 고양이!

관심 받는 건 좋지만 궁듸팡팡은 아직 이르다냥

그래도 간식 주는 이모 삼촌은 짱 죠아해오

찰리 (여/2~3살)

케이지 안에서 살 때는 하악질도 마니 했는데

이제는 사람들 가까이에 갈 수 이써오

만지면 깜짝깜짝 놀라지만 언젠가는

궁듸퐝퐝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?

초롱 (남/2~3살)

나는 원래 대장 고양이 스타일인데

여기는 많은 친구들이 함께 사는 곳이니까

너무 군기는 안잡으려고 해오 

그래도 만질 땐 조심해야할 걸? 어흥!



쿠키 (여/2~3살)

나는 쿠키. 쿠키 같은 바삭한 간식을 조아해오

그런데 사람들이 없을 때만 먹어여. 냠냠

자주 보는 얼굴들 아니면 조금 무서워오

탄이 (남/2~3살)

사람이 막 엄청 좋은 건 아닌데

만지면 막 엄청 시른 것도 또 아니애오

인생은 마이웨이! 나는 내 갈 길 간다!

토비 (남/2~3살)

사람이 가까이 오면 겁도 나고 좀 떨려서

가끔 하악질도 해요, 그래도 친구들은 죠아

그리고 간식도 죠아오!

언젠간 사람들도 좋아질까오?

하랑 (남/2~3살)

하악질 대장이애오 으르렁거리도 하고요

처음 잡혀올 때 너무 무서웠어서 그렁가봐요

화를 많이 내지만 오뎅꼬치로 콧잔등을 긁긁 

해주면 이상하게 기분이가 죠아져오

후추 (남/2~3살)

사람도, 이 공간도 아직 낯설고 무서워서

케이지 구석에 콕 박혀있는 게 편해오

간식은 사람들 없을 때만 먹어오, 함냐함냐


